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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 월 1 월부터 4 일까지 총 149 대의 중국 전투기와 폭격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면서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1 시진핑(习近平) 주석이 조국 

통일과 전투준비태세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이런 중국의 군사도발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한편, 대만은 중국의 군사도발을 중대한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방력을 높이고 있다. 미국 역시 대만에게 대규모의 무기를 판매하는 등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할 뿐 아니라, 대만해협 및 남중국해에서의 군사훈련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이렇게 대만을 둘러싼 중∙대∙미 삼국의 대립과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대만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언급되고 있다.2 

한국도 대만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외교와 가치외교를 

표방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인 한국 역시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대중 견제에 동참하고 

대만문제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대만문제가 한중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대만문제에 개입한다면, 중국이 

한국을 다양한 방식으로 압박할 수 있다. 또한, 대만해협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국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태지역의 미군 전력을 대만해협으로 이동한다면 한국의 안보환경이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대만문제가 격화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 그리고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본 이슈브리프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미중 전략경쟁 시기 변화된 중국, 대만, 미국의 관련 정책 및 

대만문제를 둘러싼 최근 쟁점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대만문제를 전망하고 한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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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전략경쟁 시기 중국∙대만∙미국의 대만(양안)정책 변화 

1. 중국: 정치적 지지 확보와 미국의 인태전략 대응을 위해 대만에 대한 압박을 강화 

1979 년 덩샤오핑(邓小平)이 ‘대만동포에게 고하는 글’(告台湾同胞书)을 통해서 대만과의 

평화통일 방침을 제기한 이래, 중국은 일국양제(一国两制; One Country, Two Systems)를 통한 

평화통일을 강조해 왔다. 3  또한, 1992 년 중국은 대만과 ‘하나의 중국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지만，그 표기는 각각 다르게 한다(一个中国, 各自表述)’를 핵심으로 하는 

‘92 공식’(1992 Consensus)에 합의했다. 중국은 대만과의 정치적 대립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대만과의 교류협력 강화를 추진하면서 대만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한 것이다.4  

시진핑 역시 집권 1 기에는 이러한 대만정책의 기조에 따라 대만에 대한 포용정책을 추진했다. 

2015 년 11 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시진핑-마잉주(馬英九) 정상회담이 대표적 사례이다. 

1949 년 중국 건국 후 66 년만에 최초로 개최된 이 회담은 국제사회에 중국이 대만을 중국과 

동등한 지위를 지닌 국가로 인정하는가 하는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이 마잉주 총통과의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은 대만과 정치적 신뢰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에 기반한 양안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시진핑 2 기에 들면서 중국의 대만정책은 포용정책에서 압박정책으로 전환됐다. 

일차적인 이유는 2016 년 민주진보당(Democratic Progressive Party, 이하 민진당)의 

차이잉원(蔡英文)이 대만 총통에 당선됐기 때문이다.  차이잉원 정부가 ‘92 공식’을 부인하고 

생존공간 확보를 명목으로 독립을 모색함에 따라 중국 정부는 대만 여행객을 제한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취했을 뿐 아니라, 대만 수교국들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도록 

회유와 압박을 가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만을 더욱 고립시켰다.5 또한, 중국 정부는 중국 

전투기의 대만 방공식별구역 침범 등 대만해협에서의 빈번한 군사도발을 통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은 대만 정부기관 해킹 등의 사이버전과 대만 

내 반중 정서를 희석시키기 위한 가짜뉴스 배포 등의 인지전(cognitive warfare)도 병행하고 

있다.6  

그렇다면 시진핑 정부가 이렇게 대만을 압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독립을 모색하는 

민진당 정부와 이를 지원하는 미국에 대한 경고이다. 후술하겠지만, 차이잉원은 집권 2 기에 

들면서 대만의 독립노선을 더욱 강화했다. 미국 역시 트럼프 행정부 이후 인태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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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면서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민진당 정부의 독립노선과 미국의 대만 

지원을 ‘하나의 중국’을 거부하고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분리하려는 시도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 정부가 경제∙외교적 공세뿐 아니라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은 대만의 

안보불안을 자극해 대만의 독립 의지를 약화시키고 미국의 역내 개입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둘째, 국내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시진핑 정부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내세우며 중국 내 민족주의 정서를 기반으로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 시진핑 정부는 홍콩민주화시위 탄압, 홍콩보안법 제정 등 홍콩에 대한 강경정책으로 

중국인들의 호응과 지지를 얻은 바 있다. 특히, 내년 20 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정치적 관례를 

깨고 3 연임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진핑과 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더욱 

중요하다. 즉, 시진핑 정부가 대만에 대한 압박과 군사도발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자신들이 중화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중국 대중들의 지지를 

결집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미국의 인태전략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미 국방부의 인태전략보고서(Indo-

pacific Strategy Report)는 대만을 인도-태평양지역의 신뢰할만한 협력국으로 명시하고 

인태전략 추진과정에서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을 언급하고 있다.7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대만의 독립노선과 미국의 대만 지원은 대만의 독립이나 ‘하나의 

중국’의 실패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를 방치한다면 미국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대만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할 위험성이 커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대만을 강하게 

압박함으로써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방해하고 미국 인태전략의 범위를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대만에 대한 군사도발 및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작전은 ‘하나의 중국’ 수호를 명목으로 

미국 등 외부세력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중국군의 작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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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만: 국내 대중 위협 인식 확산과 미국의 대중 강경책을 기회로 독립노선 강화 

2016 년 민진당의 차이잉원은 집권 후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모색했지만, 오히려 중국의 

경제적∙외교적 압박 때문에 국내정치적 어려움에 처했다. 2018 년 대만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것이다. 탈원전, 급격한 임금 상승 등과 같은 급진적 정책 추진도 참패의 이유이지만, 양안 간 

갈등으로 대만 경제가 악화된 것이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다.8 이와 관련해서 당시 대만에서 

행해진 중화 타이페이(Chinese Taipei) 개명에 관한 국민투표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2020 년 

도쿄올림픽을 비롯한 국제대회에 대만 선수단이 '중화 타이베이' 대신 '대만(Taiwan)' 명의로 

참가하는 안건이 투표 결과 부결됐는데, 이러한 결과는 대만인들이 대만의 대중 경제의존도를 

의식하여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결국 2018 년 선거 참패로 차이잉원이 

민진당 주석직에서 물러났고, 2020 년 재집권 가능성도 불투명해졌었다.  

하지만 2020 년 1 월 대만 총통선거에서 차이잉원은 재선에 성공했고, 날로 거세지는 중국의 

경고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진당의 독립노선은 국내적 지지를 받으며 한층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9 년 홍콩민주화시위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을 계기로 일국양제에 대한 불신과 

대중 위협 인식이 대만 내에서 확산됐다. “오늘의 홍콩이 내일의 대만”(今天的香港, 

明天的台湾)이라는 표어가 말해주듯이, 홍콩사태는 일국양제가 허황된 것이며 중국과의 

통합으로 대만이 사회주의화될 것이라는 공포를 대만인들에게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인식은 대만의 민주화 이후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대되는 상황과 맞물려9 민진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로 나타났다. 대만인들의 대중 위협 인식은 2020 년 1 월 15 일 

반침투법(反渗透法)의 발효로 이어졌다. 친중 인사 규정의 모호성과 사상과 표현의 자유 억압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만 내 친중 인사와 언론을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는 것은 

대만인들이 중국을 실제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둘째, COVID-19 방역 성과가 중국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대만인들의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대만은 2020 년초 중국에서 COVID-19 사태가 발발한 이후 곧바로 중국과의 

항공편 봉쇄 및 중국인 입국 금지를 시행해 국내 방역에 성공했다. 이것이 COVID-19 초기 

대응과정에서 정보 통제, 인권 유린 등의 비민주적 행태를 드러내면서 방역에 실패한 중국의 

상황과 대조되면서 대만의 정치체제가 중국식 체제와 비교해 우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https://ko.wikipedia.org/wiki/2020%EB%85%84_%ED%95%98%EA%B3%84_%EC%98%AC%EB%A6%BC%ED%94%BD
https://ko.wikipedia.org/wiki/2020%EB%85%84_%ED%95%98%EA%B3%84_%EC%98%AC%EB%A6%BC%ED%94%BD
https://ko.wikipedia.org/wiki/%EC%A4%91%ED%99%94_%ED%83%80%EC%9D%B4%EB%B2%A0%EC%9D%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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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이러한 방역 성과로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대만인들의 민족의식과 

자부심이 높아졌다.10  

셋째, 미중 전략경쟁구도가 대만에게 국제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국가로서의 지위를 확대할 

기회를 제공했다. 미중 전략경쟁이 체제 경쟁과 가치 경쟁으로 확대되면서 양안관계가 

권위주의국가인 중국과 자유민주주의국가인 대만 간의 대립구도로 전환되고 있다. 이를 

의식하듯이 차이잉원은 최근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의 기고문에서 “대만의 몰락은 

역내 평화와 민주주의 동맹체제에 대재앙이 될 것이며, 현재의 가치경쟁에서 권위주의가 

민주주의보다 우위에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11 즉, 대만은 미국의 대중 

강경책에 편승(bandwagoning)함으로써 중국의 압박에 대응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위상과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3. 미국: 인태전략의 일환으로 대만과의 관계 강화 

미국은 대만과의 단교 이후에도 1979 년 4 월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를 제정해 

대만과의 비공식적 관계를 유지하고 대만 안보와 대만해협의 평화 유지를 위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만정책의 기조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the One China Principle)을 수용하고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중 간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공표된 미중 간의 3 개의 공동성명(joint 

communique)은12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고 미-대만 간 공식적 관계의 단절을 재확인하고 

있다. 또한, 1996 년 방중 시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은 1995 년 리덩후이(李登輝) 대만 

총통의 코넬 대학교 강연과 제 3 차 대만해협위기로 냉각된 양국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만 독립을 지원하지 않고, △두 개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으며, △국가 자격으로 가입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대만 가입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삼불’(3 Noes) 정책을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 내에서 발표된 대만 관련 법안들은 상술한 미국의 대만정책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대만여행법(Taiwan Travel Act, 2018 년 3 월 16 일 발효)은 미국과 대만 

정부 간 고위급 인사의 상호 방문을 허용하고 있으며, 소위 타이페이법(TAIPEI Act; Taiwan 

Allies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Enhancement Initiative Act, 2020 년 3 월 26 일 발효)은 

△미-대만 간 경제교류 및 협력 강화,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 지원, △대만의 외교관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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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지난 4 월 미 상원에서 통과된 전략적 경쟁법(Strategic 

Competition Act)은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 지원과 경제무역관계 강화뿐 아니라, 중국의 무력 

침범을 억제하기 위한 대만의 자체적 방위력 지원까지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대만정책이 이렇게 변화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첫째,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무력 통일함으로써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중수교 당시 

미국은 미중수교가 양국 국민의 이익뿐 아니라 아시아 및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것으로 

인식했다.13 그러나 중국의 부상과 일대일로 등의 팽창정책을 목도한 미국은 중국을 수정주의 

국가(a revisionist power)로 규정했다. 중국의 군사현대화 및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정치지도부의 야망은 이런 미국에게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대만관계법을 토대로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대만 

안보와 대만해협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둘째, 인태전략 추진 속에서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대만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전략적 요충지이다. 미국이 대만에게 F-16 전투기, 고속기동 포병로켓시스템(High 

Mobility Artillery Rocket System, HIMARS), 하푼 지대함미사일 등을 판매하며 대만의 

방공전력을 강화한 것은 대만 방어는 물론, 중국의 반(反)접근지역거부(A2/AD: Anti-

Access/Area-Denial) 전략에 대한 대응으로 연결된다. 또한, 중국과 기술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대만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TSMC 등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수도 있다.  

셋째, 대만 지원 정책은 민주주의국가들과의 반중 연대를 강화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거부하고 동맹외교와 가치외교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지난 8 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동맹을 방기했다는 비난 여론이 나오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국가인 대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동맹외교와 가치외교를 추진하는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민주주의국가들과의 대중 연대를 강화하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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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문제를 둘러싼 쟁점 

1. 미국-대만 간 고위급 관료 교류 및 정부 간 협력 

미국과 대만 간의 고위급 관료의 상호 방문은 1979 년 미중수교 이후 중단됐다. 1995 년 

리덩후이 총통이 미국을 방문했지만 모교인 코넬대학교에서의 강연을 위해 개인 자격으로 

방문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대만여행법이 발효됨에 따라 미국과 대만 간의 고위급 인사 

교류가 <표-1>과 같이 빈번하게 이뤄졌다.  

 

<표-1> 차이잉원 2기 미국-대만 간 고위급 관료 교류 사례 

일시 내용 

2020. 2. 3-9. 대만의 라이칭더(赖清德) 부총통이 당선인의 신분으로 방미.  

미중수교 이후 대만의 고위급 인사의 미국 본토 방문 불허용이라는 관례 파기. 

2020. 8. 9-11. 알렉스 에이자(Alex M. Azar Jr.) 보건부 장관이 대만의 코로나 방역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만을 방문.  

2020. 9. 17. 키스 크라크(Keith Krach) 국무부 경제차관이 대만과의 무역확대 협의를 위해서 

대만을 방문. 

2020. 11. 22.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마이클 스튜드먼(Michael Studeman) 해군 소장이 비공개로 

대만 방문. 

2021. 3. 28. 팔라우 대통령의 대만 방문 시 주팔라우 미국대사가 동행.  

2021. 4. 14. 크리스 도드(Chris Dodd) 전 상원의원, 리차드 아미티지(Richard Armitage) 전 

국무부 차관 등 비공식 고위급 대표단이 대만 방문. 

2021. 3. 25. 샤오메이친(蕭美琴) 대만 주미대표가 미국재대만협회(AIT)를 방문，미국과의 

해양경찰 협력 양해각서(MOU to establish a Coast Guard Working Group)에 서명.  

2021. 6. 6. 태미 덕워스(Tammy Duckworth), 댄 설리번(Dan Sullivan), 크리스 쿤스(Chris 

Coons) 등 3 명의 미국 상원의원이 미 공군기를 타고 대만 방문. 

2021. 11. 9. 상하원 의원 6 명이 포함된 미국 의회 대표단이 군 수송기를 이용해 대만을 방문. 

출처: 언론 기사를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 

 

또한 미국과 대만 간의 정부간 협력도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6 월 10 일 

미국의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덩전중(邓振中) 대만 

무역판공실 대표가 무역투자기본협정(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TIFA) 

체결을 위한 11 차 협상을 진행할 것에 합의했다.14 경제 분야의 협력이기는 하지만 TIFA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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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무역거래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협정임을 고려할 때, 미-대만 간 TIFA 가 체결된다면 

미국은 대만을 중국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의 주권국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게다가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대만이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협정 체결로 이어져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지위를 확대하고 대만의 대중 경제 의존도를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2.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문제 

최근 미국은 타이페이법에 따라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대만의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 WHA) 가입 지원이 대표적 사례이다.15 작년 2 월 

미국은 대만의 코로나 19 방역 성과를 근거로 WHO 가 대만 보건당국과 협력할 것을 촉구한 

데에 이어서 2021 년 5 월 G7 외무장관회의도 대만의 WHA 가입을 지지했다. 비록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중국의 반대로 대만의 WHA 가입이 좌절됐지만,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이 

대만의 수교국 외에도 G7 국가 등 주요국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입지가 

조금씩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향후 미국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 대만의 가입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미중 간의 갈등은 물론 국제사회의 분열을 야기할 개연성도 있다.  

 

3. 대만대표부 개명 문제 

현재 대만은 정식 국호가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중화 

타이페이로 불리고 있다. 중국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이다. 그런데 최근 민진당 정부는 

정명(正名) 운동을 통해서 ‘Taiwan’을 부각시킴으로써 대만의 독립성을 강조하려고 하고 있다. 

중화민국은 물론, 중화 타이페이도 ‘China’ 혹은 ‘Chinese’라는 표현 때문에 대만이 마치 

중국의 일부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0 년 7 월 대만 입법원은 여권과 

중화항공(China Airlines) 정명(正名)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16 2021 년 1 월 

11 일부터 대만 정부는 여권 상의 ‘Republic of China’ 부분을 축소하고 ‘Taiwan’의 이름을 

확대한 새로운 여권을 발행하기도 했다.17  

이러한 대만의 정명운동의 일환으로 대만은 대만대표부 개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자국 내에 있는 대만대표부의 명칭을 ‘타이베이 경제문화 대표부(Taipei Econo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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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ultural Representative Office)’에서 ‘대만 대표부(Taiwan Representative Office)’로 

수정할 계획임을 밝혔다.18 이렇게 ‘Taiwan’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양안관계에서 중국의 

대표성을 훼손하고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난 7 월 ‘Taiwan’이 

들어간 대만대표부 설립을 허용한 리투아니아에 대해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한 것을 고려할 

때, 향후 이 문제를 둘러싼 외교적 분쟁이 예상된다.  

 

4.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 고조 

중국은 대만해협의 군사력 증강 및 빈번한 군사훈련을 통해서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시진핑은 중국군의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요구하며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의 

의지를 표명했으며, 6 월 미 상원의원들의 대만 방문 시에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의 

72 집단군이 대만과 인접한 푸젠성(福建省) 남부 해역에서 상륙작전을 실시하기도 했다.19 

또한, 4 월 23 일 인민해방군 해군 창설기념일을 기점으로 전략핵잠수함 창정(长征) 18 호, 

055 형 미사일구축함 다롄(大连)함, 4 만톤급 075 형 수륙공격함 하이난(海南)함을 새롭게 

선보이며 무력에 의한 대만 수복 능력과 미군에 대한 확전 통제력을 과시했다.20 

대만은 이러한 중국의 군사도발을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고 국방력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빈번한 대만해협 및 대만 영공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만 공군은 올해 9.8%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고, 대만 국방부는 미사일 제조능력 제고를 

위해서 70 억 달러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또한, 탄도미사일 구매를 위해서 86 억 달러의 

예산을 추가할 예정이어서, 2022 년 대만의 국방비는 168 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21  

한편 미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해 미국 국무부가 18 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한 데 이어서 지난 8 월 7 일에도 총 7 억 5 천만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22 또한, 올해 3 월 체결한 대만과 해양경찰 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8 월 10 일에 

미국과 대만의 해안경비대가 화롄 외해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23  게다가 대만해협과 

근접한 남중국해에서 영국, 독일 등 나토 회원국 및 오커스(AUKUS) 회원국들과의 

해상연합훈련을 실시하며 중국의 대만 침공을 견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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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갈등 관련국의 확장 

미국이 민주주의국가 및 동맹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중 견제에 나서면서 

대만문제와 관련한 당사국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미국-대만 대 중국의 대립구도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은 지난 4 월에 있었던 미일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언급한 이후, 대만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7 월 13 일에 발행된 일본의 2021 년 

방위백서는 대만 주변정세의 안정을 언급하면서 일본 방위백서 최초로 대만해협 문제를 

제기했고,24 8 월 27 일에는 중국의 군사활동에 대한 미-일-대만 간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일본-대만 2+2 안보대화가 개최됐다.25  

남중국해문제가 대만해협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올해 5 월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 전단 파견, 8 월 독일의 바이에른 함 파견 등으로 남중국해문제에 영국, 독일 등 나토 

회원국들이 개입하는 양상이다. 이어서 지난 9 월에는 미국-영국-호주의 안보동맹 

오커스(AUKUS)의 항공모함들이 남중국해에 집결해 해상연합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할 때, 향후 남중국해를 둘러싼 군사적 대치가 대만해협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동맹국과 협력국들이 대만문제에 개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군의 아프간 철수를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26  현재 중동 및 중앙아시아지역에서 대테러활동과 지역평화의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미국의 동맹 및 협력국들의 대만문제 개입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관계를 대만해협으로까지 확장할 수도 있다.  

 

향후 전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중 전략경쟁구도 속에서 대만을 둘러싼 중국, 대만, 미국의 정책 

변화로 대만문제는 다양한 쟁점으로 확대 및 심화되고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삼국이 앞으로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중국의 2020 년 홍콩보안법 제정과 홍콩 내 

민주세력 탄압, 그리고 2021 년 홍콩특별구선거제도 개정 등의 조치는 대만 내 일국양제에 

대한 불신과 대중 위협 인식을 한층 더 악화시키고 있다. 국내 여론의 영향으로 친중 성향의 

국민당의 대중정책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27 향후 대만의 독립노선은 집권당과 

무관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COVID-19 로 인한 경기침체와 사회 불안정, 그리고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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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 속에서 시진핑의 3 연임을 준비하는 중국은 시진핑과 당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 민족주의 정서를 더욱 자극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 대만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이다. 대중 견제를 위해서 인태전략과 민주주의국가와의 연대를 추진하는 미국 역시 중국의 

행위를 대만 안보와 대만해협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시도로 인식하고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에 따라 대만문제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은 앞으로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의 군사현대화와 대만 수복 능력을 우려하며 미국과 대만에서는 수년 내에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28 그러나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하고 

통일을 도모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의 군사능력 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완전히 포기했는가 하는 문제이다. 중국의 

반국가분열법(反分裂国家法) 제 8 조는 대만 분리세력이 어떤 방식으로든 대만의 분리를 

추진하여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상실된 경우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대만의 완전한 독립 여부는 대만 정부의 의지보다는 미국의 인정과 지원이 더 중요하다. 

미국의 대만정책이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하나의 중국 원칙에서 완전히 전환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지난 7 월 커트 캠벨(Kurt Campbell) 미국 NSC 인태조정관은 

“미국은 대만과의 견고한 비공식 관계를 지원할 뿐 대만의 독립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29 바이든(Joe Biden) 대통령 역시 지난 10 월 5 일 시진핑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대만합의에 따를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다.30 작년 7 월 미 하원에서 발의된 중국의 대만 

침략을 대비해 미 대통령에게 군사력 사용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는 대만침략보호법(Taiwan 

Invasion Prevention Act)도 여전히 계류 중이다.  

이런 점들을 볼 때,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원하기보다는 대중 압박 카드로서 대만과의 

관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만에 대한 외교∙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민주주의국가와의 연대를 강조하며 대중 연대를 견고히 할 뿐 아니라,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과 국방협력을 통해서 인태전략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전에 미국은 대만문제로 미중관계가 단절되는 상황까지 이르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향후 미중관계의 향방에 따라 중국을 의식해 대만과의 관계를 

관리해 나갈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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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현재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건국 100 주년인 2049 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해야 하는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대만과의 통일은 군사적 

침공을 감수하면서까지 완수해야 하는 사명이다. 이를 의식하듯, 시진핑도 대만과의 통일 

의지를 감추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현재 

양안관계와 중국 내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의 대만 침공이 중국 정부에게 시급한 일인가 하는 

점에서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우선, 2020 년 팬데믹 상황에서도 증가한 양안 간의 경제교역과31 대만의 WHA 가입 좌절은 

현재 대만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과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아직 양안관계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는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기보다 경제 및 

인적교류를 기반으로 통일전선전략을 추구하며 대만 내 반중 정서를 관리해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현재 중국은 대만과의 통일보다 국내정치의 안정화가 더욱 중요하다. 중국은 

2022 년 동계올림픽과 시진핑의 3 연임을 결정할 제 20 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특히 

시진핑의 3 연임은 중국공산당 내 정치적 관례를 깨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논쟁이 되고 

있다. 시진핑의 3 연임을 안정적으로 시작해야 하는 시진핑 정부의 입장에서 대만에 대한 

전면적 침공보다는 현재 대만과의 군사적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수 있다. 그것이 

국내 민족주의 정서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며 시진핑과 당에 대한 지지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미중 전략경쟁구도 속에서 대만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하나의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중국이 미국의 군사력을 봉쇄하고 성공적으로 대만과의 무력 통일을 성취하더라도 이후 

미국과의 충돌을 피할 수는 없다. 미국의 입장에서 대만을 포기하는 것은 대중 견제를 위한 

동맹외교와 민주주의연대의 명분을 잃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이 

미국에게 역내 군사력 투사의 명분을 주고 충돌하면서까지 대만과의 통일을 추진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중국몽 실현 시기가 2049 년이기 때문에, 대만과의 통일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중국은 대만에 대한 외교적∙경제적∙군사적 압박을 통해서 미국의 역내 

개입을 방해하거나 내정간섭을 이유로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비난하거나 권위주의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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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해협 내에서의 군사분쟁 발발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중국군의 

빈번한 대만 방공식별구역 침범과 대만 근해에서의 해상훈련, △ 군함 및 폭격기, 초계기를 

통한 미국의 맞대응, △중국의 군사도발에 대한 대만의 국방력 제고 등을 고려할 때, 대만해협 

주변 해상이나 공중에서 우발적 군사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미국의 대만 

지원이 강화되면서 국제사회에서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거나 하나의 중국 원칙이 

훼손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중국 정부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대만해협 봉쇄, △대만 

주변으로 둥펑(东风)-15, 둥펑-26 미사일 발사, △진먼다오(金门岛) 등 대만 주변섬 점령 등의 

군사분쟁을 유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 

한국 역시 중국과 수교한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1992 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했다. 이후 대표부를 통해서 대만과의 비공식적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대만문제에 직접적인 언급 및 개입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미국이 동맹외교와 

가치외교를 내세우는 상황에서 한국도 대만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미 지난 5 월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한미 정상이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에 

합의한 바가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정부는 대만문제와 관련해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한국의 대만문제의 개입을 기정사실화하고 대만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 

KBS 와의 인터뷰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언급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대해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며 이런 일반적인 내용을 명시했을 뿐”이라고 했다. 중국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발언은 한국 정부가 대만문제의 심각성과 그 파급력을 

경시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야기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the Summit for Democracy) 

개최, G7 의 G10 체제로의 확대 등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이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일 기회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대중 견제에 

동참하고 대만문제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대만문제에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할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한미동맹, 한중관계, 한반도정세에 영향을 미칠 것을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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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만문제가 양안 간의 문제가 아닌 지역 평화와 가치의 문제임을 강조해야 한다. 

한반도분단 상황을 고려할 때 대만문제는 한국에게 더욱 미묘한 문제이다. 양안관계와 

남북관계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만 개입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중국은 물론 

북한에게도 잘못된 신호를 줄 위험성도 있다. 대만문제와 한반도문제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대만에 대한 직접적 지지와 지원보다는 지역 평화 및 평화공존, 민주주의 

등의 가치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대만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국이 대만문제를 가지고 한국을 압박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대비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그 수위를 조절한다고 해도, 대만문제에 민감한 중국은 이를 

계기로 한국 정부를 다양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12 월에 

예정된 민주주의 정상회의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국가의 세력 

확장에 대응하고 미국의 리더십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개최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대만의 참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3 월 

블링컨(Antony J. Blinken) 국무장관은 민주주의 정상회담에 대만을 초청할 계획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32 만약 대만이 참여한다면, 이를 계기로 중국은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여한 

한국을 강하게 압박할 수도 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인식하고 중국의 외교적 공세와 경제적 

보복은 물론, 해경법과 해상교통안전법 등을 기반으로 해상에서 도발할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한다. 

넷째, 대만해협 내 유사 사태가 한국의 안보에 미칠 영향을 대비해야 한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한미동맹의 협력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주변지역으로 확대하는 데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만약 대만해협 내 유사 

사태가 발생한다면, 미국은 대만 방어를 위해서 인태지역의 미군 전력을 대만 인근으로 

이동할 뿐 아니라, 한국 내 주한미군 기지를 발진 기지로 활용하려고 할 것이다. 이를 계기로 

북한이 미국의 대한 안보공약이 약화될 것으로 오판하고 군사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정부는 대만해협 유사 사태 발생 시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 15 - 

1 ‘中군용기 149 대, 4 일간 대만해협 휩쓸어... “대만독립은 죽음의 길”’, 조선일보, 2021.10.05.,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china/2021/10/05/TE52LVFWQZHZJOH2TYQMBUXKOA.    

2 ‘The most dangerous place on Earth’, The Economist, 2021.05.01., 

https://www.economist.com/leaders/2021/05/01/the-most-dangerous-place-on-earth.  

3 중국은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지만, 무력 사용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중국의 

반국가분열법(反分裂国家法) 제 8 조는 대만과의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상실된 경우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4 2010 년 체결된 중국-대만 경제협력기본협정(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ECFA)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중국은 대만에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마잉주 국민당 정부 정책을 우회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만 내 친중 여론을 형성하고 

대만의 대중 경제의존도를 제고하고자 했다. 

5 중국의 외교적 압박 속에서 2017 년에는 파나마가, 2018 년에는 도미니카 공화국, 부르키나파소, 

엘살바도르가, 2019 년에는 솔로몬제도와 키리바시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했다. 

6 대만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8 년 이후 중국은 적어도 10 개의 대만 정부 기관과 6 천 개의 공식 

이메일 계정을 해킹해 왔다. Lindsay Maizland, ‘Why China-Taiwan Relations Are So Tens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21.05.10., https://www.cfr.org/backgrounder/china-taiwan-relations-

tension-us-policy.  

7 “Indo-pacific Strategy Report”, US Department of Defense, 2019. 

8 ‘Taiwan elections may give economy brief boost as US-China trade war threatens tech sector’, 

South China Morning Post, 2018.11.27., https://www.scmp.com/print/economy/china-

economy/article/2175189/taiwan-elections-may-give-economy-brief-boost-us-china-trade.  

9 2020 년 대만 국립정치대학(National Chengchi University)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만 국민 중 64% 

이상이 자신을 대만인으로 인식했고, 대만인이자 중국인으로서의 인식은 30%를 기록했다. Lindsay 

Maizland, op. cit.. 

10 ’Taiwan president, ex-vice president, minister honored by Wired’, Focus Taiwan, 2020.09.11., 

https://focustaiwan.tw/sci-tech/202009110011.  

11 ‘Tsai Ing Wen, ‘Taiwan and the Fight for Democracy: A Force for Good in the Changing 

International Order’’, 2021.10.05.,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taiwan/2021-10-

05/taiwan-and-fight-democracy.  

12 3 개의 공동성명은 1972 년 2 월 ‘상하이 공동성명’, 1978 년 12 월 ‘미중수교 공동성명’, 그리고 

1982 년 8 월 ‘8.17 공동성명’을 의미한다. 

13 Joint Communique of the U.S. and the PRC (1979).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china/2021/10/05/TE52LVFWQZHZJOH2TYQMBUXKOA
https://www.economist.com/leaders/2021/05/01/the-most-dangerous-place-on-earth
https://www.cfr.org/backgrounder/china-taiwan-relations-tension-us-policy
https://www.cfr.org/backgrounder/china-taiwan-relations-tension-us-policy
https://www.scmp.com/print/economy/china-economy/article/2175189/taiwan-elections-may-give-economy-brief-boost-us-china-trade
https://www.scmp.com/print/economy/china-economy/article/2175189/taiwan-elections-may-give-economy-brief-boost-us-china-trade
https://focustaiwan.tw/sci-tech/202009110011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taiwan/2021-10-05/taiwan-and-fight-democracy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taiwan/2021-10-05/taiwan-and-fight-democracy


 

- 16 - 

                                                                                                                                                  
14 미국과 대만은 1994 년부터 TIFA 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2020 년 8 월 

차이잉원 정부가 국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락토파민(가축 성장 촉진제)이 함유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허가하면서 TIFA 체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15 국민당의 마잉주 총통 시기 대만은 2009~2015 년까지 WHA 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했지만, 

차이잉원 총통 집권 이후에는 양안관계의 악화로 WHA 참석이 어려워졌다. 

16 ‘대만국회, 여권 명칭 개정 요구안 의결…'대만'으로 바뀌나’, 연합뉴스, 2020. 7.23.,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3096500009.  

17 ‘TAIWAN 은 크게, CHINA 는 안 보이게…작정하고 바꾼 대만 여권’, 조선비즈, 2021.01.1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1/2021011102714.html.  

18 ‘Washington risks Beijing ire over proposal to rename Taiwan’s US office’, Financial Times, 

2021.09.11., https://www.ft.com/content/07810ece-b35b-47e7-a6d2-c876b7b40444.  

19 ‘China-US tension: state media reports amphibious landing drill after US senators land on 

Taiwan’, South China Morning Post, 2021.06.09., 

https://www.scmp.com/news/china/military/article/3136603/china-us-tension-state-media-reports-

amphibious-landing-drill.     

20 ‘南海舰队入列三艘新战舰 专家：夺岛能力、二次核反击能力大大增强’, 新华网, 2021.04.25., 

http://www.xinhuanet.com/mil/2021-04/25/c_1211126765.htm.  

21 ‘台国防部 2022 年度预算达到 3726亿新台币-为历年最高’, RFI, 2021.08.27., https://www.rfi.fr/cn/港

澳台/20210827-台国防部 2022 年度预算达到 3726亿新台币-为历年最高.  

22 ‘바이든 정부, 대만에 무기판매 첫 승인… 미중 갈등 고조’, 동아일보, 2021.08.05.,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10805/108388473/1.   
23 Coast guard denies it held joint drill with US, Taipei Times, 2021.08.11., 

https://www.taipeitimes.com/News/taiwan/archives/2021/08/11/2003762423.  

24 ‘일본 방위백서 대만 언급에 중국도 반발…"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 MBC 뉴스, 2021.07.13., 

https://imnews.imbc.com/news/2021/world/article/6286007_34880.html.  

25 ‘Taiwan, Japan ruling parties discuss China, military cooperation’, Reuters, 2021.08.27.,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taiwan-japan-ruling-parties-discuss-china-military-

cooperation-2021-08-27.  

26 지난 8 월 9-13 일 중국 닝샤에서 중러의 ‘서부연합-2021(The Sibu/Cooperation-2021)’ 

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됐다. 이번 연합훈련은 상하이협력기구(SCO)의 연합군사훈련과는 달리 중러의 

단독 훈련이었다. 또한, 중국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된 외국군대와의 전략훈련이기도 했다. 

27 2020 년 국민당 주석이 된 장지천(江启臣)은 취임연설에서 ‘92 공식’을 언급하지 않고 ‘하나의 

중국’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보였을 뿐 아니라, 중국이 대만이 직면하고 있는 직접적 위협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江启臣：台湾青壮派领导下的国民党是否将摆脱“亲中”路线, 

BBC 中文, 2020.03.10., https://www.bbc.com/zhongwen/simp/chinese-news-51800566, 그리고 

‘国民党主席批北京是台湾最大威胁’, RFI, 2021.03.03.,  https://www.rfi.fr/cn/中国/20210303-

国民党主席批北京是台湾最大威胁를 참조.  

https://www.yna.co.kr/view/AKR20200723096500009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1/2021011102714.html
https://www.ft.com/content/07810ece-b35b-47e7-a6d2-c876b7b40444
https://www.scmp.com/news/china/military/article/3136603/china-us-tension-state-media-reports-amphibious-landing-drill
https://www.scmp.com/news/china/military/article/3136603/china-us-tension-state-media-reports-amphibious-landing-drill
http://www.xinhuanet.com/mil/2021-04/25/c_1211126765.htm
https://www.rfi.fr/cn/港澳台/20210827-台国防部2022年度预算达到3726亿新台币-为历年最高
https://www.rfi.fr/cn/港澳台/20210827-台国防部2022年度预算达到3726亿新台币-为历年最高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10805/108388473/1
https://www.taipeitimes.com/News/taiwan/archives/2021/08/11/2003762423
https://imnews.imbc.com/news/2021/world/article/6286007_34880.html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taiwan-japan-ruling-parties-discuss-china-military-cooperation-2021-08-27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taiwan-japan-ruling-parties-discuss-china-military-cooperation-2021-08-27
https://www.bbc.com/zhongwen/simp/chinese-news-51800566
https://www.rfi.fr/cn/中国/20210303-国民党主席批北京是台湾最大威胁
https://www.rfi.fr/cn/中国/20210303-国民党主席批北京是台湾最大威胁


 

- 17 - 

                                                                                                                                                  
28 대만 국방장관 추이궈정(邱国正)은 중국의 대만 침공 비용이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는 2025 년 이후 

중국은 전면적인 침공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China could mount full-scale invasion 

by 2025, Taiwan defence minister says’, The Guardian, 2021.10.06.,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1/oct/06/biden-says-he-and-chinas-xi-have-agreed-to-

abide-by-taiwan-agreement; 또한, 2021 년 3 월 미의회 청문회에서 필립 데이비슨(Philip Davidson)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은 6 년 이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China could 

invade Taiwan in next six years, toe US admiral warns’, The Guardian, 2021.03.10.,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1/mar/10/china-could-invade-taiwan-in-next-six-years-

top-us-admiral-warns.  
29 ‘US draws clear line on Taiwan independence but China will still have cause to worry: analysts’, 
South China Morning Post, 2021.07.10., 
https://www.scmp.com/news/china/diplomacy/article/3140545/us-may-have-drawn-clear-line-taiwan-
independence-china-will.     
30 ‘Biden says he and China's Xi agree to abide by Taiwan agreement’, Reuters, 2021.10.05.,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biden-says-he-chinas-xi-have-agreed-abide-by-taiwan-

agreement-2021-10-05.  

31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2020 년 양안 간의 교역액은 2019 년 대비 14.3%가 증가했다. 그중 

대만의 대중 수출이 전체 교역의 약 76%를 차지했다. ‘2020 年两岸贸易额同比增 14.3% 台媒：经贸依

存度不降反升’, 中国台湾网， 2021.01.16., 

http://www.taiwan.cn/xwzx/la/202101/t20210116_12317956.htm. 

32 "미국,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 초청 의사 밝혀", 연합뉴스, 2021.03.12.,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2076400009.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1/oct/06/biden-says-he-and-chinas-xi-have-agreed-to-abide-by-taiwan-agreement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1/oct/06/biden-says-he-and-chinas-xi-have-agreed-to-abide-by-taiwan-agreement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1/mar/10/china-could-invade-taiwan-in-next-six-years-top-us-admiral-warns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1/mar/10/china-could-invade-taiwan-in-next-six-years-top-us-admiral-warns
https://www.scmp.com/news/china/diplomacy/article/3140545/us-may-have-drawn-clear-line-taiwan-independence-china-will
https://www.scmp.com/news/china/diplomacy/article/3140545/us-may-have-drawn-clear-line-taiwan-independence-china-will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biden-says-he-chinas-xi-have-agreed-abide-by-taiwan-agreement-2021-10-05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biden-says-he-chinas-xi-have-agreed-abide-by-taiwan-agreement-2021-10-05
http://www.taiwan.cn/xwzx/la/202101/t20210116_12317956.htm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2076400009

